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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을 향해 가만히 서서

식물은 그 모습에서 태양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곧게 서고, 때론 다

른 물체를 잡고 올라가서라도 태양을 추종합니다. 햇빛을 받기 위해 잎을 펼치고 조금이라도 더 햇

살을 낚기 위해 잎 모양을 고민해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초록색의 정적인 생명체를 식물이라고 부

르는데요. 과연 정확히 식물은 무엇일까요? 식물(植物)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찾아보면 ’식(植)‘은

‘심다’, ‘세우다’, ‘두다’ 등의 뜻을 가집니다. ‘물(物)’은 ‘물건’, ‘만물’, ‘사물’ 등을 이릅니다. 그럼, 가만

히 서 있는 생물이 식물인 걸까요? 기원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는 식물은

식물관찰자의 일기

무엇이 식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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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고, 동물은 먹이를 잡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으로 식물과 동물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현

대 생물 분류의 기초를 만든 스웨덴 식물학자 린네도 크게 식물과 동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

는데요. 사실 이 식물 그룹에는 곰팡이처럼 식물이 아닌 생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식물의 조건

식물의 정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 모습, 예컨대 광합성, 정적인

모습, 세포벽 등 대표적인 특징에 따라 식물을 정의했는데요. 이런 형태적인 특징으로 식물을 정의

하면 이해도 쉽고 간단하게 분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찰

되는 모습보다 생물이 탄생하기까지의 진화과 정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는 수많은 생물이 있고 그들의 탄생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른 생물들처럼 식물도 그 진화

과정을 추적해 보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단조로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계통학적

으로는 식물과 가깝지 않은 각각의 광합성 생물들이 살고 있지요.

생물은 크게 고세균, 세균, 진핵생물로 나눠집니다. 고세균과 세균은 작은 DNA를 가지고, 하나의

세포로 된(단세포 성) 단순한 형태의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친근한 생물은 대부분 진핵

생물이지요.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생물들은 다세포성 진핵생물입니다. 물론 진핵생물 중에도

단세포성인 아주 작은 생물들도 있는데요. 크기는 작 아도 진핵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DNA가 저장된 모습이나 막을 가지는 세포 내 기관들, 세포골격 등 좀 더 체 계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식물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분명 고세균과 세균이 아닌 다세포성 진핵생물일

것이라고 짐작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

부 세균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 인데요. 광합성이 식물의 대표적 특징인 걸 생각하면 이런 광합성

세균도 식물이라 불러야 할까요?



엽록체의 기발한 등장

고등학교 생명과학실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물 DNA 추출 실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DNA는

식물 세포 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모두 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담

고 있는 중요한 물질이니, 세포 내에서 하나의 사령탑처럼 핵에만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 그러나 DNA는 광합성 기관인 엽록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DNA가 엽록체에도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엽록체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척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있답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진핵생물의 세포에 존재하고 있지요. 주목할 점은

엽록체를 살펴보면 좀 전에 언급한 광합성세균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핵세포 안에 광합

성세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덩치 큰 진핵세포가 광합성세균을 잡아먹다가 소화가

덜 되어 그냥 같이 살기로 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어떤 세포 안에 다른 세포가 들어가 공생하게

되는 걸 ‘세포내공생’이라 부릅니다. 엽록체의 기원에 대해서도 아주 옛날 원시 광합성세균이 원시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가 소화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살게 되었다는 세포내공생설이 널리 받아들



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아주 오래전 원시 광합성세균으로 독립된 생물이었을 때 가지

고 있던 DNA를 지금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독립된 DNA 외에도 엽록체가 가진 특징

들은 광합성세균의 특징과 비슷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이라 부르는 생물

한편, 세포내공생을 통해 엽록체를 얻게 된 진핵세포가 또다시 다른 진핵세포로 들어가 엽록체가

전달되었다는 두 번째 세포내공생설도 있습니다. 지구의 긴 역사와 수많은 생물들, 여기저기서 일

어났을 진화적 사건 등을 생각하면 현재 제시된 가설 외에도 온갖 기발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지

금의 생물들이 있기까지 새로운 생물이 출현하고 절멸하길 반복했을 걸 상상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았겠죠.

생물의 세 그룹 중 진핵생물은 고세균, 세균보다 많은 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물, 식물, 곰팡이 외에 친숙하지 않은 다양한 생물도 포함되어 있고 계통도 복잡합니다. 녹색조류

처럼 광합성을 하며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도 포함되는 것처럼요. 광합성을 하는 다양한 진핵생물

가운데 육상으로 나와 적응한 생물을 육상식물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이라 부르는 건 바

로 육상식물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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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합성하는 동물

클랩토플라스티(Kleptoplast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합성을 하는 조류를 먹은 생물이

광합성 능력을 얻는 현상을 말합니다. 광합성 능력이 없는 생물이 조류의 광합성 능력을 훔치는 것

과 같죠. 조류를 먹을 때 광합성을 하는 기관인 엽록체는 소화하지 않고 보존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시아 클로로티카(Elysia chlorotica)라는 바다에 사는 민달팽이류가 있습니다.

이 생물은 해조류를 먹고 해조류가 가졌던 엽록체를 태양광발전소처럼 사용합니다. 이렇게 장착된

엽록체는 9-10개월 동안 손상되지 않고 민달팽이의 몸에 남아 광합성을 하며 에너지를 민달팽이

에게 전해줍니다. 생김새도 놀라운데요. 엽록체 때문에 온몸이 초록색인 건 물론이고 모양도 나뭇

잎 같지요. 곤충 중에도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나뭇잎을 닮은 종이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

히 식물의 형태나 색을 모방한 걸 넘어 이 민달팽이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최적의 형태가 식물이라

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된 것 같네요.

다른 이를 이해한다는 것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이렇게 다양한 광합성 생물을 살펴보면 간단한 몇 가지 특징으로 식물을 규정짓는 게 큰 의미가 있

을까 싶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과 생물들을 대표적 특징으로 빠르게 규정짓고 구분하는 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일 수도 있겠죠. 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것처

럼요. 그러나 막연히 잘 안다고 생각했던 식물도 그리 간단하게 규정되지 않는 것을 보면 서로를 구

별 짓기보다는 각각의 생물, 개체, 사람이 가진 역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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